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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육계사바닥재의수분증가는세균, 진균을증식시키고자극성물질인암모니아, 황화수소및냄새물질을발생시킨다.
암모니아는 자극성 기체로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호흡기나 폐포의 상피 세포 침윤, 손상 등이 발현될 수 있고 가축의
생산성저하및폐사율증가를야기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깔짚(왕겨) 살포량에따른육계사바닥재로부터발생하는
암모니아 저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바닥재는 실제로 농가에서 사용된 바닥재를 사용하였으며
암모니아 발생량을 측정하기 위해 정적 플럭스 챔버(static closed flux chamber)를 이용하였다. 챔버는 일정한 내부
용적을 갖는 밑면이 열린 형태이며 지면을 덮어 바닥재로부터 발생하는 암모니아 농도를 시간에 따른 농도 증가율을
계산하여 플럭스(flux)로 산정하였다. 암모니아 농도는 복합가스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처리구는 다음과
같이 깔짚 살포량에 따라 4개의 처리구로 나누어 7일 동안 진행하였다: 1) 깔짚 미살포, 2) 0.15 kg/m2, 3) 0.38 kg/m2,
4) 0.76 kg/m2. 깔짚 살포 1일 후 플럭스(μg/m2/s)는 대조구 367.99, 처리구 117.80, 69.13, 59.53이었으며, 대조구 대비
저감율(%)은 67.98, 81.21, 83.82이었다. 반면에깔짚 살포 7일 후 플럭스는대조구 5.14, 처리구 5.08, 2.30, 2.02이었으며,
저감율(%)은 1.24, 55.38, 60.65이었다. 결론적으로, 깔짚 0.15 kg/m2 살포는 당일에 한하여 암모니아 발생량 저감에는
기여할수있으나이후저감율이급격히감소하였고 0.38 kg/m2 살포한처리구에서는살포이후 7일이경과하여도 55%
이상의암모니아발생량저감효과를보였다. 따라서, 육계 3주령에단위면적당 0.38 kg 이상의깔짚살포는출하전까지
깔짚 살포에 따른 암모니아 발생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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